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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때의 휴대전화의존이 중2의 정신건강(주의집중, 신

체화, 우울)과 중3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

계에서 정신건강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중1 패

널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1∼3차년도 모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남학생 1,146명(49.7%)

과 여학생 1,161명(50.3%)으로 총 2,30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

다. 자료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각 변인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본 연구모형을 검

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

차년도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1차

년도 휴대전화의존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2차년도 정신건강 중 주의집중만이 매개효과를 지

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종단적 구조관계, KCY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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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의 기능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넘어 그 기능

이 확장되면서 휴대전화는 이제 현대사회의 필수품(구현영, 2010; 김현주, 황은숙, 2012;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이해경, 2008; 장성화, 2011; 한희진, 윤미선, 2009; 

Walsh, White & Young, 2008)이 되었다. 이에 따른 휴대전화 보유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7월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5,600만 명이며(http://www.itstat.go.kr/home.it),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생 85.8%, 중학생 93.2%, 고등학생 94.8%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

수록 휴대전화 보유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휴대전화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이며 특히, 중․고생의 경우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한 반면 욕구를 자제하거나 자기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장은

경, 최연실, 2010).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행동으로는 주의가 산만하거나 

부모와의 관계단절을 낳기도 하며, 학교폭력 경험까지도 나타나게 될 수 있다(성윤숙, 

2006). 특히 교사관계, 학습,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 전반에 문제를 양상하게 되며, 우

울/불안, 신체증상, 강박, 정신증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이정화, 

2010; 고충숙, 2012). 

  하지만 휴대전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김영민, 임영식, 2012; 성윤숙, 2006; 이예진, 

2014;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장석진 외, 2011; 조윤주, 2013; Oshima 

et al., 2012; 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강방글, 신혜정, 2014; 김도연, 양혜정, 2014; 

김지혜, 2012; 송미령, 김성영, 2012; 심현진, 이일현, 이현실, 2014; 우수정, 2013; 장

석진 외, 2012; 장은경, 최연실, 2010; Ezoe et al., 2009; Jordaan & Surujlal, 2014; 

Kamibeppu & Sugiura, 2005; Toda & Ezoe, 2013).

  휴대전화에 의존할수록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

(성윤숙, 2006),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부정적인 양상을 보

일 가능성이 높다(이예진, 2014; 이은정 외, 2012; 이정화, 2010; 장석진 외, 2011).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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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으로 정신건강

을 들 수 있다. 휴대전화의존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전상민, 2014; 

한상훈, 2008; 허균, 2013; 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 정신건강은 학교

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승희, 2010; 김명식, 2008; 

김아영, 이명희, 2008;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김정민, 송수지, 2014; 박연숙, 

김종림, 이선미, 2012; 신찬환, 박영호, 2005; 오승환, 2009; 이경숙 외, 2011; 이귀옥, 

이미리, 2013; 이혜순, 옥지원, 2012; 이희정, 2010; 장성화, 오은정, 2009; 최재빈, 

곽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최지원, 박영숙, 2011; 최진오, 2010; 하영신, 

2007; Chen & Li, 2000). 즉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적응에 문제를 나타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는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기인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은 휴대

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닐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이은정 외, 

2012; 장석진 외, 2011)가 있으나,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정

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이 

동일한 시점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 변화를 파악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보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

으로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이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횡단적 조사설계(cross-sectional 

survey design)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종단적 조사설

계(longitudinal survey design)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이 청소년의 2차년도 정신건강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2차년도 정신건강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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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휴대전화의존

  휴대전화의존은 휴대전화 사용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현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초조,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이거나 통제력을 상실하여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구현영, 박현숙, 

2010; 나은영, 2005; 장석진 외, 2012; 한주리, 허경호, 2004).

  

2.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1909년 미국정신의학회의 결성 이후 사용된 용어로 원래 정신질환의 

유무를 지칭하기 위해 정신병리학적인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개인의 

정신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보편적인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최은영, 

최인령, 2002).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의하면 정신건강

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

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 상태라

고 기록하고 있다(이영호, 박미현, 2011). 임규혁(2001)은 정신건강을 건전한 개인생활

의 유지와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성숙한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이경숙, 

안황란과 이경희(2011)는 정신건강을 개인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성격의 통

일성과 일관성을 가지며 자신뿐 아니라 주위세계를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으

로 권이종(1990)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을 주어진 환경인 ‘가정-학교-사회’와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청소년 특유의 내적인 갈등과 경험 사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능력을 가지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안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으로 사용된 주

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 가운데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울, 신체

화, 주의집중을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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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증상

  김윤주(2002)는 기존 연구에서 신체화가 ‘기질적 병리가 없음에도 신체증상을 제시

하고, 그 감각을 증폭하는 현상’ 또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신체증상을 통한 표

현’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질적 병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신체증상을 통해 표현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

의 신체화 증상은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심각성이 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학적 원

인이 불분명한 신체화 증상의 잦은 호소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일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이한주, 서미아, 2010).

2) 우울

  우울은 청소년기에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장애(고충숙, 2012; Beck, 1976)로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규정한 DSM-Ⅳ에 따르

면 우울은 불쾌한 기분 또는 절망감, 과민성 또는 비관적인 감정 또는 슬픔과 같은 

지속적인 증상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의 일상 활동에서의 흥미나 기

쁨의 상실로 정의된다(김혜원, 2006).

3) 주의집중

  James(1890)는 주의집중을 주의를 동시에 여러 대안을 갖는 대상이나 생각 중 하

나를 선택하여 분명하고 생생하게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의식의 집중(concentration)또

는 초점(focus)이라고 정의하였다. 주의집중은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의식을 

모으는 능력으로,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 

그 자극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주의지속 시간(attention span), 한 자극에서 다른 자극

으로 주의를 옮길 수 있는 주의 이동(attention shift)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이대식, 

황매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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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

여 학교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

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1984). 또한 학교

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 전반의 교사와의 관계, 친구 관계, 학교 수업, 규칙 등에 학습

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왕식, 임영희, 2003). 김신애, 이형실과 임수경(2008)은 학교생활적응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정의를 학교생활에서의 조화와 만족감에 초점

을 둔 정의와 학생의 능동적 참여와 적응에 초점을 둔 정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한 뒤, 학교생활적응을 학교생활에서의 조화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감, 학생의 능동

적 참여활동을 포함하는 적응행동으로 정의하였다.

4. 세 변인의 관계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존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정 외, 2012; 장석진 

외, 2011).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와 정익중(2012)은 휴대전화 활용유형과 학교부적

응 간의 관계에서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학교부적응은 휴대전화 

의존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부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석진, 송소원과 조민아(2011)는 중

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 이용정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고 이용이 많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휴대전화의존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존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선, 강차연, 2007; 전상민, 2014; 

한상훈, 2008; 허균, 2013; 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 허균(2013)은 휴

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의 주의집중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고차잠재성장모형

을 적용한 연구에서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가 3차년도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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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훈(2008)은 중학생의 휴대전화 

중독 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비중독군 보다는 의존군이 의존군 

보다는 중독군에서 신체화 문제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상민(2014)은 휴대전화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

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휴대전화의존이나 중독적 사용으로 우울해지

는 것이지 우울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의존하거나 중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

혔다. 이혜선과 강차연(2007)은 휴대폰 과다사용 정도와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휴대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위축, 신체화,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정신건강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승희, 2010; 김명식, 2008; 김아영, 

이명희, 2008; 김자경, 김주영, 김남진, 2007; 김정민, 송수지, 2014; 박연숙, 김종림, 

이선미, 2012; 신찬환, 박영호, 2005; 오승환, 2009; 이경숙 외, 2011; 이귀옥, 이미리, 

2013; 이혜순, 옥지원, 2012; 이희정, 2010; 장성화, 오은정, 2009; 최재빈, 곽인호, 이상현, 

최지호, 조성민, 1999; 최지원, 박영숙, 2011; 최진오, 2010; 하영신, 2007; Chen & Li, 

2000). 신찬환과 박영호(2005)는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을 공격성, 사회적 위축, 신체화, 

우울, 주의집중으로 분류하고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은 학

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과 송수지(2014)도 

중학생의 우울과 주의집중 문제는 청소년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학교규칙, 교사관계,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장성화와 오은정(2009)의 연구에서

는 휴대전화 중독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여 학교생활이 산만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휴대전화의존과 정신건강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은 서로 상관

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휴대전화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

건강이 매개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중 우울, 신체화, 주의집중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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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

조적인 관계에 대한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학교 패널 1차(2010년)부터 3차(2012년)년도

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0년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전국의 중학교 1학년 2,315명을 대상으로 처음 조

사되었고 3년 동안 반복 추적하여 설문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반복과정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대상만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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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년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44명을 제외한 2,30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KCYPS)’에서 사용

한 척도로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학교생활적응 문항을 사

용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되었

으나 역코딩하여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의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 척도를 사용하였

다. 문항은 7문항으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

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

지의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휴대전화의존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4로 나타

났다.

2)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 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신건강은 휴대전화의존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주의집중(7문항), 

신체화(8문항), 우울(10문항) 등 총 25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주의집중

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화는 ‘깊이 잠들지 못

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자주 피곤하다’, ‘입맛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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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우울은 ‘기운이 별로 없다’, ‘외롭다’, ‘모든 일

이 힘들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신체화 문제는 높은 수준을 의미하지만, 주의집중은 집중력이 부족한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4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주의집중 .790, 신체화 .862, 우울 .904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

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5문

항)로 총 20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학습활동은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

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학교규칙은 

‘학교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우관계는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교사관계는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학습활동 5번 문항과 교우관계 4번 문항은 역으로 합산하여 자료를 분

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학교생

활적응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0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학습활동 

.744, 학교규칙 .789, 교우관계 .539, 교사관계 .841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은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휴대전화의존,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학교생활적응, 3차년도의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에 따르면 1차년도의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요인도 통제변인

으로 설정해야 하나 1차년도 자료에는 정신건강 요인을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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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의 정신건강은 제외되었다.

4. 자료 분석절차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amos 18.0을 통해 본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결측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추정치를 확인하

였다. 모델의 적합도는 χ², NFI,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고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NFI, TLI, CFI의 지수는 .90 이상

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RMSEA는 .1 이하 보통, .08 이하 양호, .05 이

하는 좋은 적합도 지수로 판단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1차

년도 휴대전화의존의 평균은 2.055, 2차년도 주의집중은 2.391, 2차년도 신체화는 

2.024, 2차년도 우울은 1.932,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은 2.890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과 정

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2차년도 주의

집중, 신체화, 우울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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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차

휴대전화
의존

2차
주의집중

2차
신체화

2차
우울

3차
학교생활

적응

1차 휴대전화의존 1 　 　 　 　

2차 주의집중 .236*** 1 　 　 　

2차 신체화 .237*** .407*** 1 　 　

2차 우울 .228*** .347*** .606*** 1 　

3차 학교생활적응 -.116*** -.300*** -.168*** -.210*** 1

평균 2.055 2.391 2.024 1.932 2.890

표준편차 .665 .530 .628 .616 .393

왜도 .484 .003 .222 .296 .055

첨도 -.186 .656 -.398 -.278 .661

명 2,159 2,240 2,240 2,240 2,220

* p<.05, ** p<.01, *** p<.001　

2.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1)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휴대전화의존,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학

교생활적응의 측정변인들이 잘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고 NFI, TLI, CFI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요인간 요인부하량과 상관도는 그림 2에 제시하

였으며 요인부하량은 .5이상, 상관도는 .15∼.72사이로 나타났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NPAR CMIN P DF NFI TLI CFI RMSEA

적합지수 46 234.446 .000 44 .973 .961 .978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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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4에서 나타난 것 같이 1차년도 휴

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년도 신

체화, 우울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

도 주의집중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 신체화, 우울 문제를 유발시

키지만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2차년도 주의집중은 3

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차년

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주의집중을 완전매개하여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공식을 이용하

여 검증한 결과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Z=-2.369(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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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NPAR CMIN P DF NFI TLI CFI RMSEA

적합지수 104 842.169 .000 105 .947 .916 .953 .055

표 4

연구모형 결과

경로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휴대전화의존 -> 우울 .310 .332 .024 12.800***

휴대전화의존 -> 신체화 .347 .359 .025 13.648***

휴대전화의존 -> 주의집중 .300 .405 .022 13.880***

휴대전화의존 -> 학교생활적응 .036 .054 .026 1.374

우울 -> 학교생활적응 .018 .025 .028 .641

신체화 -> 학교생활적응 -.013 -.019 .031 -.430

주의집중 -> 학교생활적응 -.089 -.100 .037 -2.399*

* p<.05, ** p<.01, *** p<.001

표 5

Sobel 검정 결과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Z

휴대전화의존->주의집중

->학교생활적응
.015 .054 -.039 -2.369*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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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 분석 결과

Ⅴ. 결  론

  본 연구는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이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고, 2차년도 정신건강이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이은정 외, 2012; 장석진 외, 2011)와 차이를 보이는데, 기존 연구는 횡단자

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는 데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휴대전화의존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다른 매개변인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횡단적 측면에서는 휴대전화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은 2차년도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에 모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 비중독군 보다는 의

존군이, 의존군보다는 중독군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한상훈, 2008)와 

휴대전화의존은 정신건강(주의집중, 신체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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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고충숙, 2012; 전상민, 2014; 한상훈, 2008; 허균, 2013; Thomée, Härenstam 

& Hagberg, 2011)와 비슷한 맥락이다. 밤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잠을 못 

자게 되면서 주의집중 문제, 신체적 문제, 우울한 감정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신건강에 문제

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의존과 관련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특히 휴대전화의존은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는 것처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휴대전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정신건

강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1차년도의 정신건강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데 제한점을 지닌다. 1차년도의 정신건

강이 2차년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과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2차년도 정신건강 

중 신체화와 우울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체화 증상이나 우

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신찬환, 박영호, 2005; 이한주, 

서미아, 2010)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나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의 차이는 횡단적 자료가 아닌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

문이라 볼 수 있다. 횡단적 측면에서 신체화나 우울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지만 종단적 관계에서 신체화와 우울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1차년도 휴대전화와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주의집중은 완전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휴대전화의존은 중학

교 2학년 시기의 주의집중 결핍을 야기 시키면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 문제를 만든다기 

보다는 주의집중의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부적응이 초래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는 휴대전화의존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추후 주의집중의 문제가 동반되고 

이러한 주의집중 문제는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의존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의 시급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초등학생들의 휴대전화 과다사용이나 

의존은 중학생 시기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의 될 수 있다. 따라서 청

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시행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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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연구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해 휴대전화에 의존하거나 과다사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최근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과잉적 의존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한

다는 소수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의존과 

정신건강의 종단적 관계 규명은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기 휴대전화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의 경우 휴대전화의존으로 기인된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여 올바른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둘째, 1차년도 휴대전화의존이 2차년도 주의집중을 매개로 3차년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휴대전화의존이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경과하면

서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원인으로는 주의집중의 문제를 동반하

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휴대전

화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지 또한 주의집중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잘 파악

하여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셋째, 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중학생 시기 전체에 휴대전화의존은 청소년들의 다양

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매개변인인 주의집중은 청소년기 문제

행동의 예측변인으로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한 주의집

중 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휴대전화의존과 또 다른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연구

가 진행된다면 휴대전화의존으로 나타나는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휴대전화의존, 정

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세 요인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는 데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여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적응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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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ngitudinal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obile phone 
dependency, mental health, and school life adjustment

Park, Eunhyouk*․Lee, Eungtaek**

This study, by making use of longitudinal data, intended to identify whether 

mobile phone dependency in the first year would influence mental health issues 

(attention, somatization & depression) in the second year and the school life 

adjustment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whether mental health would 

hav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mobile phone dependency in the first year 

had a static influence on all the mental health issues (attention, somatization & 

depression) in the second year. Secondly, mobile phone dependency in the first 

year did not affect the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 third year. Thirdly, mobile 

phone dependency in the first year had a mediating effect on only the mental 

health issue of attention in the second year from the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 

third year.

These results formed the basis of implications and the meaning taken from 

this study.

Key Words: mobile phone dependency, mental health, school life adjustment, 

longitudinal structural relationship, kcy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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